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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만 서명위해 세월호 유가족 민주노총 사업장 방문

- “이번에야말로 전체 조합원 서명 반드시 달성하자”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전국의 민주노총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 간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

한 것이다.

 
전국순회 첫째 날인 2일에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STX조선과 현대위아, 거제 대우조선을 방문했다. 둘째 날인 3일

에는 현대로템과 성동조선, 광양제철, 하이스코, 순천의료원, 춘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을 방문해 서명을 받고 조합원

들을 만난다.

 
STX조선소를 방문한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저런 배를 탔어야했는데...” 하며 눈물을 보였고, 점심시간에만 1,500여

명이 서명을 한 성동조선소에서 한 가족은 “어제 STX 갔을 때는 배를 보지 않으려고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잘 만든 배

를 탔더라면 우리 애가 안 죽었을 것”이라고 또 다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대위아 노동자들은 길게 줄을 서서 서명을 한 뒤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대위아의 한 노조간부는 “세월호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며, 그 책임을 노동계급이 지고 있다”면서 “7월 22일 동맹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가족들은 “줄을 서서 서명해줘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화답했다.

 
가족들의 민주노총 소속 현장방문은 11일까지 계속된다. 4일에는 광주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부산지하철 등을 방

문하고 주말을 지나 7일부터는 울산 현대자동차와 울산대병원 등을 방문하고, 이후 11일까지 현대제철, TCC동양, 한국

델파이,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LG화학, 한국GM 등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세월호 서명에는

반드시 전체 조합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자발적 TF팀(팀장 : 이

근원 정치위원장)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현재 13만 조합원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는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학생들 외에도 희생된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5일 팽목항을 방문해 기원과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현장방문 일정 및 상황 문의

- 영남권 : 민주노총 신석호 정치국장 017-219-5907

- 호남권 : 민주노총 박민 조직국장 010-4844-4222

 
※ 첨부 : 현장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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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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